
불소수지
시장현황

9 4년 불소수지 수요량은 1 9 5 6톤으로 9 3년대비 무려 30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최근 일반성형을 비롯해 불소수지도료, 전선피복용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제품의

고급화추세 때문으로 분석된다.

9 2년까지만해도 성장의 한계점 도달, 치열한 가격경쟁 및 값싼 중국산 유입물량 증가, 원료가격 인

상 등의 요인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불소수지 시장이 9 4년이후 수요증가 및 가격인상 등으로 경

기가 크게 호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불소수지는 8 0년대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9 0년대초 D u p o n t ,

Hoechst, Daikin, Asahi 등의다국적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 양상을 보였었다.

국내 불소수지 시장은 막대한 설비투자와 기술력 부족, 시장 협소 등으로 국내생산이 이루어지고 있

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으로 D a i k i n·A s a h i / I C I·Dupont 등 일본에서 들여온 물량

이 1 2 1 3톤으로 전체수입량의 6 2 . 0 %를 차지하고 있으며 H o e c h s t에서 수입한 물량은 2 2 7톤으로 1 1 . 6 %

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.

또 최근에는 값싼 중국산 및 러시아산 제품의 유입이 활발한데 특히 러시아산 수입물량은 2 5 4톤으

로 1 3 %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산은 5 6톤으로 2.9%, 이태리 A u s i m o n t제품은 8 7톤으로

4 . 4 %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.

Atochem, Ausimont, Asahi Glass 등은 주로 페인트용 불소수지 시장을 놓고 경쟁중으로 미국

A t o c h e m이 독점했던 가열건조형 불소수지( P V D F：Polyvinylidene Fluoride)시장에 이태리계 미국기

업인 A u s i m o n t가 참여해 페인트용 불소수지 시장쟁탈전이 치열하다.

도료용 불소수지는 A t o c h e m의「카이나5 0 0」이나 A u s i m o n t의「하이라5 0 0 0」등 대부분 가열건조형이

사용되고 있으며 Asahi Glass의 자연건조형 불소는 건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. 그러나 이 제

품은 건조시간이 길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.

국내 불소수지도료 시장은 9 1년 5 9억3 0 0 0만원으로 전년대비 40.9% 증가하고 9 3년에는 9 3 0억원으로

29.0% 증가하는 등 두자리 이상의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어 페인트용 불소수지가 전체 불소수지 수

요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.

또 불소수지 가운데 산업용으로 쓰이는 제품은 윤활성과 내열성·내마모성이 뛰어나 건축배관 및

기계부품용으로 사용되며 이부문용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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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격

불소수지는 수요증가 추세에 힘입어 9 4년이후 중국산 및 러시아산 침투가 활발해 가격경쟁이 치열

했으나 9 5년들어 D u p o n t을 필두로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9 5년 초까지 P T F E ( P o l y t e t r a f l u o r o e t h y l e n e )는 일반성형용이 K g당 1만3 5 0 0원, Copolymer는 1만8 5 0 0원

에 거래되고 있었으나 D u p o n t은 9 5년7월을 기준해 일반성형용은 1만5 0 0 0원, Copolymer는 2만원으로

인상했으며 나머지 기업도 1 0 %내외의 가격인상을 계획중이다.

향후 불소수지는 건물 내외장재는 물론 고층건물의 경량화로 판넬이나 섀시에 사용이 늘고 있는 불

소수지도료 등을 비롯한 고급품을 중심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수입기업의 추가 가격인상도

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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